
 

 

  

 

 

● 2019 사순 시기 공동체 미션 

 - 요한 복음서 필사하기 

 - 평일 미사 참례하기 

 - 십자가의 길 참여하기 

●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매주 주일 미사 30분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

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활 대축일 바자회  

 ‘성당 기금 마련 부활 대축일 바자회’를 4월 21일(일) 친교

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 부탁

드립니다. 물품은 당일 미사 전 친교실에 가져와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지난 본당 창립 기념일 친교에 도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김충수, 배루시아, 송현배, 신용철> 

● 엠마오 소풍(뮤지컬 관람) 

 일시 : 4월 24일(수) 

 장소 : Sight & Sound  Theater (Lancaster, PA) 

 출발 : 성당(오전 10시)     도착 : 성당(오후 7시) 

 참가비 : $100/개인 

 점심(뷔페), 뮤지컬 관람, 교통편(코치 버스) 포함 

 문의 : 김정숙 이사벨라(856-979-5101) 

* 선착순 50명 접수받습니다. 

● 이냐시오 영성 수련 일일 피정 

 일시 : 4월 28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 Morristown Loyola House 

 문의 : 전례부(이수영 에우프라시아)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모금 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금액 합계 : $18,600.00> 

  신부님, 권혜원, 최영숙, 김연자, 김재숙, 이경실, 이상민,  

  김광대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9일(월) 

 비용 : 3,500불 가량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글로리아 구역 : 신명숙, 김성철, 장한민, 오세환, 안우풍, 

   홍혜자, 김영복, 강옥화, 장인숙, 장석영, 이경실, 이순덕,  

   권수희, 김윤선, 권선용, 권명자 (16명) 
 

엘리사벳 구역 : 정경재, 정의환, 김영두, 김영숙, 김희겸, 

   배진형, 배향숙, 이영진, 신용철, 신선희, 김충수, 김영순, 

   박영희 (13명) 
 

로사리아 구역 : 권혜원, 김성문, 김정숙, 이상민, 이수영,  

   하국일, 김재숙, 김희동, 김혜정, 임익철, 김부월, 송미라, 

   김레지나 (13명) 
 

비오 구역 : 김성욱, 윤모니카, 최영숙, 김광대, 김모니카, 

   문혜숙, 문만기, 백윤기, 허인선, 노영순, 방효선, 방영애,  

   최미라, 유명옥 (14명) 
 

마리아 구역 : 최화숙, 최만섭, 황선동, 황태영, 김글라라, 

   송현배, 송현숙, 이긍주, 이보현, 정광근, 정정자 (11명) 

글로리아 

로사리아 

엘리사벳 

사순 제3주일     2019. 3. 24 (다해)       제1483호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

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

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김윤선 호노리나 그리고 김성문 루카 형제님을 위

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에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복음 말

씀을 듣고 있자면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화답송이 노래하듯이 주님께서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

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

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모양으로 모세를 찾

아오십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서네’입

니다. 이 ‘서네’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작은 잎이 

무성하며, 가지가 매우 얇아 불꽃이 닿기만 해도 금방 타 버릴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꼭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서네, 곧 덤불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

엘과 함께하시는 분, 광야에 사시면서 불모지에서 약한 존재

들 사이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시나이’라는 말도 이 낱말에

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 33,16도 주님을 직접 ‘서네 속

에 사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시지 않는

다고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덤불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을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어, 알고 계신 분, 그들 속에 사시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 하느님 이름이 바로 “야훼”, 곧 “있는 나”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어떤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

다.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

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즉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3월 17일(일) > 

입당성가  

제1독서 탈출기 3, 1-8ㄱㄷ. 13-15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2독서 코린토 1서 10, 1-6. 10-12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

이 왔다. ◎ 

복     음 † 루카 13, 1-9 

봉헌성가  

성체성가  

퇴장성가  

 

    

주   일 
사순 제3주일 

3월 24일 

사순 제4주일 

3월 31일 

사순 제5주일 

4월 7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신선희 카타리나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김정숙 이사벨라 

봉 헌 자 권명자, 김연자 황선동, 황태영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봉헌금          $370.00  
 

   감사헌금        $140.00 

  박영희($40), 이데레사($100)      
 

   미사예물        $130.00      
  

     Total             $640.00 

 
      
 


